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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f三陰三陽的關園樞的不同見解, 可歸納寫三種 第→, 文字上, 關正確 還是閒正確的問題.

第二, 縣l않是園, 還是樞的問題. 第三, 關關樞有沒有生理病理方面的作用.

這種混亂的超因是對關調樞的配合原理和實用17U子的웹究不足‘ 對予關關樞的生理病理作用, 我們

能從楊上善的注釋和『靈樞·根結篇』當中看到理論根據. 根據楊上善的注釋和『靈樞·根結篇J, 르陰是 

A體的內門, 三陽是人體的外門; 具體的說, 太陽和太陰的作用可比作門的觸, 少陽和少陰可比作門

的樞, ~UJI和廠陰可比i'!'門的圖.

!}外六氣是木, 三陰三陽是標, 太陽太陰(關)的本是水源, 陽明廠陰(關)的本是風操, 少陽少陰

(樞)的本是火熱, 所以關關樞的本具有共同之處.

~휩反, 三陰三陽的表題之本具有相反的屬性; 陽明太陰的本是操騙, 太陽少陰的本是寒熱f 少陽願

陰的本是火f.i\\. 關千火風, 可簡單理解廳, 問熱的時候, 如果해大風, 我們感覺到평、快, 所以火和風

有相反的屬性. 利用關關樞的핏J子lfl現在『內經J, 傷寒縣陰熱利, 溫病題朴夏茶揚證, r東醫寶鍵』廳

h府相關, 舍岩鍵法, 但不多. 利用關關樞的時候, 뼈-H혔뼈, 府-大陽, 心-體, 牌-小陽, 뽑-르魚的手 

足關係一定成立‘

關鍵詞; 三陰三陽, 關關樞, 表寶, 魔階相關.

1. 서 론 

三|陰三陽의 關關樞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 주요 논점은 開關樞

가 맞느냐 혹은 關聞樞가 맞느냐 하는 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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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파 願陰이 樞이냐 關이냐 하는 것, 그 

라고 關園樞가 어떠한 생리병리적인 작용을 갖 

느냐 하는 점 둥으로 요약될 수 있다. 

‘開’를 ‘關’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중 

국에서는 『黃帝內經素間校釋』IJ, 『素問補識』Zl,

1) 山東中뽑學院 河;It훌훌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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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j:1國經絡文敵通藍』3), 『針쨌學』4), 『新編黃帝

內經網텀』5) 동 최근 나오는 서적들의 대부분 

이 ‘開’를 ‘關’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고, 한국에서도 김6) 이 7) 임8) 동에 의하여 

‘關’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따라 ‘關’자로 표 

기하였다. 

‘願陰寫樞’의 셜은 r內經』에서 戰陰이 園으로 

되어 있는 것9)을 부정하고 廠陰여 樞가 되어 

야 한다는 것으로, 『黃帝內經素問今釋』에서 方

에 의하여 주장되었다,10) 

또한 關關樞의 생리병리적 작용에 대하여 

엄 11)은 생리병리를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랴 

經絡配屬을 빗장, 문짝, 지도리에 단순하게 비 

유하여 입체적으로 셜명하는 말이라고 하여 어 

떠한 생리병리적인 작용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12)의 논문에서는 ‘開‘

가 맞고 願陰도 關。l 아니라 樞라고 하는 설을 

주장하고 있다, 

釋, 北京, 人民衛生l±l版社, 1991, 105-106쪽 
2) 胡天雄 著,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55쪽 
3) 鄭良月 主編, 中國經絡文敵通農, 뿜島, 춤島出版 

社, 1993, 131쪽. 
4) 揚甲三 主編, 針찢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107쪽‘ 
5) 李今庸 主編, 新編黃帝內經網§, 上海, 上海科學
技術l±l版社, 1988, 143쪽. 

6) 김인락, 내경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的 연구 
(1), 대한웬전의사학회지, 1991, 5권, 73-74쪽. 

7)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환 연구, 대 
한원전의사학회지, 1996, 10권, 469쪽‘ 

8) 잉진석,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關樞, 대한 
원전의사학회지, 1998, 11권 2호, 22-23쪽. 

9) 山東中醫學院 ‘可~t醫學院 앉釋, 黃帝內種素問없 
釋,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1, 102쪽 

10) 王없 李炳文 lrJI德文 王慶其 影榮짧 編著, 黃帝
內經素問今釋, 서울, 성보사, 1983, 41쪽‘ 

11) 입진석, 陰陽離合論의 르陰三陽과 開|협樞, 대한 
원전의사학회지, 1998, 11권 2호, 26쪽. 

12) 정창현, 三陰三陽의 開關樞에 대한 신지견, 대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년 08월, 16권 2호, 

275-279쪽‘ 

關園樞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 예 

이러한 三陰三陽의 關關樞예 대한 논란은 關

園樞가 어떠한 조합원리에 업각하여 만틀어진 

개념이며, 또한 임상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 

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생긴 결과 

라고 생각환다. 

이에 필자는 關園樞의 조합원리와 또 몇 가 

지 임상적으로 활용되는 예를 고찰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關圍樞의 조합원리 

關關樞의 조합원리는 생리병리적 작용의 측 

면과 三陰三陽의 標本의 측면 두 가지 변에서 

살펴볼 수 았다. 

1) 생리병리적 작용 

關關樞는 太陰 太陽이 關, 陽明 ll陰이 關,

少陰 少陽이 樞로 되어 있다,13) 아렇게 조합되 

는 것은 楊上善에 의하면 문에 안쪽 문과 바깥 

쪽 문이 있듯이 우리 인체에도 이에 해당하는 

三陰과 三陽이 있으며, 이 중 關은 안쪽 문과 

바깥쪽 문에서 빗장의 역할을 하고, 關은 문짝 

의 역할을 하고 樞는 지도랴의 역할을 하기 때 

‘문이라고 할 수‘있다,14) 

이를 다시 설명하면 바깥쪽 문에 해당하는 

三陽에서는 太陽이 몸 속의 진액을 바깜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데, 이는 문에서 빗장의 역 

할과 갈고, 陽明이 훨氣 즉 經絡의 氣가 잘 톨 

게 해주는데, 이는 문짝이 돌아가는 것과 같으 

며, 少陽은 협줄을 주관하여 뼈마디 사이에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13) 山東中醫學院 河北뽑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
釋,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1, 102-103쪽. 

14) 이용뱅, 場t善의 E陰三陽學說애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r 1996, 10권, 4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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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리의 역할과 같다는 것이다. 한편 三陰에 

서는 太陰이 水題의 **微가 옴 밖으로 빠져 나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關의 역할을 하며, 廠

따은 즐겁고 슬픈 동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짝 

의 역할음 하며, 少陰은 진액 즉 精음 주관하 

여 지도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靈樞‘j↑JHt』에는 실제로 이러한 關園樞의 작 

용애 이상oJ 생기면 어떠한 병이 생기는지 구 

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_15) 이에 의하연 三陽

에샤 빗장 역할을 하는 太|場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마치 문이 활짝 열리듯이 갑작스런 질 

병(꿇짜)이 발생하며, 문짝 역할을 하여 員氣

를 잘 돌게 하는 陽明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월짜가 아|을 자양하지 못하여 慶똥이 생기며, 

지도랴 역할을 하는 少陽의 작용에 이상이 생 

기변 뼈가 흔들린다('휩·%,)고 하였다. 그리고 

즈陰에서는 읍삭물획 精微가 몸 밖으로 빠져나 

가지 못하게 빗장 역할을 하는 太陰의 작용에 

이상이 생 기면 설사하는 병(파바)이 생기고 기 

운이 부족해칠 것이며(少氣),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문짝 역할을 하는 廠陰의 작용에 이 

상이 생기면 즐겁고 슬픈 동의 감정표현이 부 

적절해지며(홉悲), 지도리 역할을 하는 少陰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派에 맺힌 곳이 생겨 통 

하지 않게 된다()派有所結而不通)고 하였다. 

또한 『靈樞,根結』에는 치료에 대한 설명도 

있다. 三|陽에서 關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太

陽에서 치료혈을 취하고, 關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변 陽明에서 취하며, 樞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少|場에서 취한다고 하였고, 三陰에서 

빼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太陰에서 취하며, 

園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변 廠陰에서 취하며, 

樞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少陰에서 취한다고 

하였다_16) 

15) 河北醫學院 校釋1 靈樞經校釋, 北京, A民衛生
ll\fJ,i(社, 1982, 122쪽. 

16) 河北짧學院 校釋, 靈樞健校釋, 北京, A民衛生
1±.lf&ntt, 19s2, i22 12s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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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經』 및 楊上善의 주에 나와 있는 이러한 

關關樞얘 대한 설명은 三陰아 안쪽 문, 三陽이 

바깥쪽 문이라는 얀식 하에, 안쪽 문에서는 太

陰, 願陰, 少陰이 각각 關園樞의 역할을 하고, 

바깔쪽 문에서는 太陽, 陽 SJJ, 少陽이 각각 關

關樞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太陰 太陽이 關,

廠|용 陽明이 關, 少陰 少陽oJ 樞로 짝이 됨올 

의미하는 것이다, 즉 생리병리적인 변에서 각 

각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 關關樞의 공통 

적인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三陰三陽의 標本
三陰三陽은 標本中氣 이론에 의하면 六氣에 

의하여 유발된 陰陽多少의 편차상태를 말한다. 

즉 六氣가 本여 되고 三陰三陽이 標가 되는데, 

少陰은 君火언 熱氣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고, 

太陰은 짧氣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며, 廠陰은 

風氣에 의하여, 陽明은 險氣에 의하여, 太陽은 

寒氣에 의하여 少陽은 相火인 火氣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다.rn 

여기에서 關인 太陰과 太陽의 本을 살펴보면 

각각 폈氣와 寒氣, 즉 水氣이다. 없과 寒水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물기운이므로 서로 본질 

적인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樞에 해당하는 少陰과 少陽의 本은 각각 君

火인 熱氣와 相火인 火氣。l 다. 君火인 熱氣와 

相火인 火氣도 서로 같은 불가운으로서 표현온 

다르지만 본질적인 연에서는 서로 같다고 할 

수있다‘ 
關에 해당하는 戰陰과 陽明의 本은 각각 風

氣와 操氣인데, 바랍야 잘 통하는 곳에는 짧이 

존재할 수 없고 또한 바랍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은 늘 源하기 마련이므로, 風과 操는 본질적 

인 변에서 같다고 할 수 었다. 

이렇게 三陰三陽이 형성되는 본질적인 측면 

17) w東中醫學院 j可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
釋,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1, 891-8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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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關關樞는 각각 물 불 風(操)의 공통적 

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三陰三陽의 標本關係는 表홍關係와 

더불어 三陰三陽을 파악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 

는데, 表훌關係는 三陰三陽이 갖는 상반된 屬

性에 따라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太陰의 

本은 생뚫氣이고, 그와 表題가 되는 陽明의 本은 

操氣이므로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갖고 있다. 太

陽의 本은 寒氣이고 그와 表畢가 되는 少陰의 

本은 君火인 熱氣로 서로 상반된 속성을 갖고 

있다. 少陽의 本은 相火인 火氣이고, 그와 表

훌가 되는 歐陰의 本은 風氣인데 여기서는 더 

울 때 부채질 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또한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三陰三陽의 太陽-太陰, 陽明-廠

陰, 少陰-少陽의 關園樞 관계는 생리병리적인 

측면과 標本에서 상호 공통성을 갖고 있는 것 

이다. 

3. 몇 가지 활용 예 

1) 『內經』에서의 활용 예 
『素問·陰陽別論』에서 “二陽一陰에서 발병하 

면 驚縣 背痛 善憶 善k 둥 증상이 나타나고, 

二陰→陽에서 발병하면 善眼 心滿 善氣 둥의 

증상이 나타나고, 三陰三陽에서 발병하면 偏站

慶易 四股不顧 풍의 증상이 나타난다18)고 하 

였다. 

여기에서 =陽은 陽明이고 --陰은 廠陰으로 

모두 關이다. 그러므로 二陽--陰에서 발병하였 

다는 것은 關에서 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陰은 少陰이며 --陽은 少陽이다. 

모두 樞이므로 二陰一陽에서 발병하였다는 것 

18)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
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12쪽. 

關關樞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 예 

은 樞에서 병이 발생하였음올 의미한다. 

그리고 三陰은 太陰이며, 三陽은 太陽이다. 

모두 關이므로 三陰三陽에서 발병하였다는 것 

은 關에서 병이 발생하였음올 의미한다. 

이와같이 『素問·陰陽別論』에 나오는 二陽一

陰發病, 二陰一陽發病, 三陽三陰發病의 조문은 

關關樞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2) 傷寒 白頭웠楊의 예 

『傷寒論』 廠陰病篇에 “熱利下重者, 白頭컸陽 

主之.”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下重은 寶急後

重을 말하는 것으로, )ff熱이 大陽에 下追하여 

생긴 증상이다. 

白頭쳤揚은 白頭옳 黃拍 黃連 奏皮로 구성되 

는데, 이 중 백두옹은 府經으로 들어가 願陰熱

利를 치료하는 주약이 되고, 奏皮도 또한 府經

으로 들어가 淸熱源府하여 廠陰熱利를 치료하 

는 보조약이 된다,19) 

여기에서 府熱이 大陽으로 下追하였다는 것 

은 간과 대장이 어떤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간은 廠陰이고 大陽은 陽明으로 

서로 關의 관계에 있다. 

3) 溫病 靈朴夏츄楊의 예 
露朴夏휴陽은 騙溫에 협이 熱보다 심한 경우 

에 특히 表編이 심할 때에 사용하는 처방이다. 

編溫은 여름에 비가 올 때 잘 발생하는 외감생 

질환으로 주로 三仁揚이나 寶朴夏햄揚을 많이 
웅용한다. 三仁揚은 주로 表鴻보다 훌훌鴻에 치 

우쳐 발병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題朴夏휴樓은 

주로 題源보다 表뽑에 치우쳐 발병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露朴夏휴樓에는 靈香과 豆鼓가 들어가는데, 

이 약물들은 방향성으로 衛氣를 효通하여 表灌

19) 李培生 主編, 陽寒論,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1, 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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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푼다. 이러한 작용을 化源이라고 하는데, 

發ff많과 거의 같으나 發V十法에 비하여 땀이 

적게 나오므로 化源法이라고 한다. 이 처방에 

는 이 두 약물 외에 행인이 들어가는데, 이 행 

인은 폐에 작용하여 宣뼈作用을 하여 衛分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방광으로 수분을 빠져나가 

게 한다. 그러므로 淑熱病에는 否仁을 많이 사 

용한다 즉 행%가 衛分으로 풀리변서 수액대 

사 기전으로 방광으로 흘러내리게 하여 表훌훌의 

잃을 모두 풀어준다.20) 

그러므로 츄仁은 水의 上源으로서 수액대사 

에 관여하는 폐와 또한 수액이 모여 있는 방광 

에 동시에 작용한다. 이러한 폐와 방광이 수액 

조절작용으로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폐 

가 太|윗 縣氣로 關에 해당하며, 방팡이 太陽

냈氣로서 또한 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醫學入門』의 예 
『體젠入門·爛n府條分』에 보면 『五魔穿製論』의 

문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心과 뼈은 서로 통한다.(心이 병들어 .,正뼈 

의 증상이 나타나면 溫願寫主로 치료해야 하 

고, 뼈이 병들어 戰陳願狂 동의 증상이 나타나 

면 補心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따과 大陽

은 서로 통한다 (간이 병들었을 때에는 대장 

을 소통시켜야 하며, 대장이 병들었을 때에는 
nr經을 고르는 것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비와 소장은 서로 통한다.(비가 병들었을 때에 

는 소장의 火를 빼내야 하며, 소장이 병들었을 

때에는 )J명土를 i問擇하게 하는 치료방법을 써야 

한다.) 폐와 방광은 서로 통한다.(폐가 병들었 

을 때에는 방광의 水를 淸利하는 치료를 위주 

로 해야 하고, 그런 다음 淸潤을 分別하는 방 

2이 李없!Jtfll 강의, 임상온병학특강, 서울, 대성의학 
사, 2001,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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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한다. 방광이 병들었을 때에는 폐기 

를 밝히는 방법을 위주로 치료해야하고, 겸하 

여 nJ:法을 사용한다.) 신과 三魚는 서로 통한 

다.(신이 병들었을 때에는 三魚를 조화시켜야 

하며, 三魚가 병들었을 때에는 補賢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신과 命門은 서로 통한다.(律 

波이 몹에서 虛할 때에는 右뽑을 크게 補해야 

한다.) 이는 藏뼈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오묘 

함이다.”21) 

이 문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있다. 하나는 關關樞이다. 심과 담은 少陰 少

陽으로 樞이고, 간과 대장은 廠陰 陽明으로 園

이며, 비와 소장은 太|월 太陽으로 關이며, 폐 

와 방광은 太陰 太陽으로 關이며, 신과 三魚는 

少陰 少陽으로 樞이다. 그러나 신과 命門은 신 

은 少陰이지만 命門은 三陰프陽에 배속되지 않 

아 서로 연결시키기 곤란하다. 

또 다른 하나의 연결고리는 手-足이다. 手少

陰心과 足少陽願, 足廠陰R꾸과 手陽明大陽, 足

太陰牌와 手太陽小陽, 手太陰뼈와 足太陽牌麻,

足少陰뽑과 手少陽三魚, 이러한 조합은 모두 

手와 足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신 

과 命門은 이 경우에도 예외에 속한다. 

그러므로 『醫學入門』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 

은 신과 命門을 제외하면 모두 關園樞와 手足,

두 연결고리로 설명할 수 있다. 

5) 『東醫寶錯』으| 예 
『東醫寶雖·五廳』의 職8땀相關 조문에 『醫學入

門』의 글을 인용하여 심과 답, 간과 대장, 비 

와 소장, 폐와 방광, 신과 三魚의 관계를 설명 

하고 있다.22) 그 내용은 r醫學入門』과 거의 같 

은데, 폐가 병들었을 때 勝~의 水를 淸利해야 

21) 李樞 著, 醫學入門, 南昌·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154쪽, 
22) 허준 저,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2,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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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설명 다음에 『醫學入門』에는 있는 “그 

런 다음에 淸獨을 분별하는 치료방법을 쓴다.” 

의 문구가 없고, 또 신과 命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삭제되어 있다. 아마 신과 命門의 관계 

에 대한 설명은 다른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의 

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다. 

그리고 『醫學入門』에는 購服條分의 설명 중 

제일 뒷 부분인 三魚를 설명하는 주에 실려 있 

는 반면, 『東醫寶鍵』에서는 오장육부를 설명하 

는 앞 부분에 觸服相關이라는 표제어를 새로 

만들고, 『素問·通評虛實論』에 나오는 “五魔不

平, 六뼈閒塞之所生也,”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醫學入門』 인용문이 나온다. 이러한 

편제상의 차이는 『東醫寶鍵』에서 鐵8빠相關의 

내용을 중요시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6) 舍岩鍵法의 예 

『舍岩道A針찢要訊』어l 서술되어 있는 치료혈 

의 배합은 주로 陰經病인 경우에는 陰經1\.로만 

되어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陰經病인데 陽經

커이 배속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表

寶關係나 織服相關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藏뼈相關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中)lf을 )lf實로 보고 합곡을 廳하는데23), 

합곡은 手陽明大陽經의 原1\.이다. 그러므로 )lf 

實에 手陽明大陽經의 原t인 합곡을 협한 것은 

廠陰과 陽明이 園의 관계인 것을 이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 「쩌病門」 의 熱쩌 항목에 보면 觸이 허 

약한 경우는 牌實에 속하는데, 陽삼을 補하는 
방법이 나온다.μ) 陽各은 手太陽小陽經의 火t

이다. 手太陽小陽經은 足太陰牌經과는 太陽 太

23) 이태호 편저, 사암도인침구요결, 서울, 행립출 
판, 1985, 20쪽 

24) 이태호 편저, 사암도인첨구요결, 서울, 행립출 
판, 1985, 59쪽. 

關關樞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 예 

陰으로 서로 關의 공통점이 있다, 牌實인 경우 

에는 實則廳其子의 원칙에 의하여 金t을 簡하 

여야 하나, 火t을 補함으로써 火克金올 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金을 협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임상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

김씨일침요법』에도 鐵服相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지는 않지만 

關關樞를 활용한 예가 았으며, 또한 關關樞를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手와 足이 서로 연결된다 

는 점, 즉 폐-방광, 간-대장, 섬-담, 비-소장, 

신-삼초로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고 찰 

關關樞가 옳으냐. 開關樞가 옳으냐에 대한 

것은 『靈樞·根結』에 나오는 병리적인 설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앞의 ‘생리병리적 작용’ 

항목에서 말하였듯이, 三陽에서 太陽이 진액을 

못나가게 하는 빗장작용에 이상이 생기변 마치 

문의 빗장이 망가졌을 때에 외부의 도둑이 거 

침없이 들어오듯이, 우리 몸에 %氣가 거침없 

이 들어와 暴病이 생기는 것이며, 三陰에서 太

陰이 水觀의 精微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빗장작용에 이상이 생기변 설사(洞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병리적인 셜명은 太陽 太

陰을 빗장이라고 해야 가능하므로 關이 맞는 

것이다. 만약 開로 한다면 『靈樞·根結』에 나오 

는 병리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願陰이 樞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表寶와 

職服相關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願陰이 樞가 되면 表題와 같게 된다. 이 

렇게 太陽-少陰, 陽明-太陰, 少陽-廠陰이 짝이 

되는 것은 表寶의 관계이다. 앞에서 다루었듯 

25) 김광호 강의, 김씨일첨요법, 일산, 대성의학사, 
2002,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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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六氣와 三陰三陽은 本과 標의 관계이다. 六

氣는 風火寒熱鐵앓을 말하고 三陰三陽은 이 六

氣로 인하여 발생된 陰陽多少의 편차상태이다. 

이랴한 三陰三陽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表훌와 

廳뻐相關의 개념이 모두 필요하다. 르陰三陽의 

짧꽃나 째댐樞는 바로 本에 근거하여 짝이 이 

루어진 것이다. 즉 太陰-太陽은 물로서 關, 少

陰-少陽은 火로서 樞, 戰陰-陽明은 風으로서 

圖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表寶는 서 

로 상대적인 속생 oJ 있는 것끼리 짝이 이루어 

진 것이다. 太陽과 少陰은 寒熱이 짝이 된 것 

oJ 며, 陽明과 太陰은 操짧이 짝이 된 것야며, 

廠陰과 少陽은 風火가 짝이 된 것이다. 風火가 

서로 반대적인 성질이라는 것은 더울 때 바랍 

이 불면 시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少陰을 樞로 한 여러 활용 예가 『內經』

이후로 여렷 보이고 있으므로, 만약 廠陰이 樞

라고 한다면 關園樞가 아닌 表훌에 대한 설명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表寶로 설명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經絡이다. 經絡은 太陰­

陽明經이 앞을 흐르고 있고, 太陽-少陰經이 뒤 

를 흐르고 었으며 願陰-少陽經이 옆을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表題와 구분되는 關關樞의 購服相

}빼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별도로 존재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하며, 三l앓프陽을 이해하기 위하 

여는 表짧와 더불어 職H빼相關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1) 關園樞는 三l용과 三陽, 즉 몽의 안쪽 문파 바 

깔쪽 문의 벗장과 문짝과 지도리를 의미하며, 

생리병리적으로 각각 공통점을 갖고 있다 

2) 關인 太陽과 太陰은 그 本이 寒氣와 握氣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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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운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關인 願陰과 

陽明은 그 本이 風氣과 操氣로 風(操)의 공 

통점이 있으며, 樞인 少陰과 少陽은 그 本이 

熱氣와 火氣로 불기운이라는 공통정이 있다, 

그러므로 關關樞는 그 本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는다‘ 表寶는 이와는 반대로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갖고 있다. 즉 太陽과 少陰은 寒熱,

陽明과 太陰은 t횡顯, 願陰과 少陽은 風火의 

상반된 本을 갖고 있다. 

3) 關關樞를 이용한 활용의 예는 F內經』에서부 

터 보이며, 혼하지는 않지만 傷寒廠陰熱利,

溫病露朴夏힘1易, 『東醫寶鍵』魔뻐相關, 舍岩

鐵法 동에서 웅용되고 있다. 그리고 關圍樞

로 三陰과 三陽이 연결될 때에는 반드시 폐­

방광, 간-대장, 심-담, 비-소장, 신-삼초로 

짝을 이루는 手-足의 연결관계가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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